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韓國의 醫챙은 古代 中國으로부터 유입된 中國

醫學의 바탕 위에서 전래되어 왔으나 �, 단순히 中國

醫學을 도입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우리에게 맞

는 醫學으로 바꾸어 사용하였으며 나아가서는 새로

운 醫學으로 발전시키기도 하였다 �. 특히 「빼藥集�/�J�X

方�r�J�' 醫方類용�R�.�J
�. �r束뽑寶鍵』등을 통해 웰國의 �f팍統醫

學을 집대성하였고 �, 이후 �1�8�9�4 년 東武 李濟馬에 의

해 四家哲쩔을 바탕으로 한 四象醫쩡이 탄생하였

다 �I�I

기존의 內經을 중심으로 한 韓쩔싹에서는 宇숨됨

然現象의 해석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陰陽五行파

을 바탕으로 �H然을 太宇市 �, 시십 �j을 小宇’범�라는天

사펀應的 관점에서 인간을 파악하고 있다 �. 이는 인

간의 天횟을 일률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주제로서의

인간보다는 자연현상과 환경에 순응하고 조화해 나

가는 존재로 인식하는 자연중심적 인식론을 취하였

으며 �, 生理的�病 �f�! κ�j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

자연현상을 설명하는 陰陽五行論의 相生해핸의 순

환관계를 이용하였다 �.
그러나 李濟馬는 인간을 자연에 순응하는 수동적

자세가 아니라 �, 능동적 자세로 대처해 나가는 자율

석인 조절능력이 있는 존재로 파악하는 인간중심적

인식론을 취하고 있으며 �, 인간을 그의 性情에 따른

天훨的인 四體質로 나누고 �, 生理的�病理的 현상을

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陰陽論的 특정에 바탕을 둔

매物類的 몇 �*�,���J 精神을 이용하였다 �.
본 논문은

�T
東醫좀�f알保元』어�l 나타난 陰陽論的 특

정에 근거한 며物類的 要杓精神을 四象 �A 生理的

및 病理的 현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�.

료호
‘�- 론

먼저 때象醫댈의 띠象類휠따 要約精神 및 그 속

에 나타난 陰陽論的 특정을 살펴본 후 �, 이러한 요

약정신에 근거한 각 �l며象 �A의 生理的�病理的 현상

을 살펴보고자 한다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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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1�. 四象類型的 要約精神에 나타난 陰陽觀

이제마는 그의 本體論的 입장을 太極과 兩優와

四象으로 표현
�2�)
하고 있으니 �, 우주만물을 一元的 本

體 �(太極�) 로 파악할 때 그것을 心이라고 했고�, 二元

的 本밟�f�. �( 兩偉�) 로 파악했을 때 그것을 心身이라 했

고 �, 며元的 본체 �(四象�) 로 파악했을 때 그것을 휩 �L 、

身物이라 했다�. 따라서 束武에게 있어서 때象은 더

이상 분화하지 않는 합體的 개념으로 �, 八화는 이러

한 四象의 兩面象에 불과
�3�)
하다 하여 �, 며象을 가장

주요한 本質的 요소로 간주하고 있으며 우주만물의

모든 현상을 며象 �(事心身物�) 으로 설영하고 있다 �.
이와 같은 며象의 분화과정을 �r�� 띄象醫學本草卷」에

서는 “天生萬物 有物有則”이라 하여 太極과 兩�{義를
‘

���I�J
’

에 해당되고 �, 四象은 ‘物’에 해당되는 개념으로

四象의 �i풋體-的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.이

즉 �, 心�心身은 ���I�J�' 機能�陽的인 것이고 四象 �(펄心

身物 �) 은 物 構造 陰的인 것이다 �. 이러한 팎 �L、身物

은 四元構造이나 그 개념을 다시 大 �I�J 、遠近이나 �-

萬의 정신으로 다시 陰陽으로 나누어보연 판�心은

無形으로 形而上월的이라면 身-物은 유형으로 形而

下學的으로 볼 수 있으며 心�身은 王內하며 生物

즉 인간으로 볼 수 있고 事�物은 主外하며 非生物

즉 짧境으로 볼 수 있다
�5�)

『格致훌』의 四象

�2�, 맥象인 生理現象에 나타난 陰陽觀

이와 같은 四象類型的 요약정신은 『束醫펀世保

元』을통한 李 �i쩍馬의 醫훨�i觀의 바탕이 되었으며 �, 며

象 �A의 生理�病理現狀을 설명하는 도구가 되었다 �.
「四象職뼈論」은 四象哲學 �(팎ι身物�) 을 바탕으로 生

理현상을 설명한 것으로 인체의 구조 및 현상의 內

在關係를 陰陽氣의 升降緣速에 따라 설명한다 �.
�(�1�) 四氣의 陰陽的 특성

인간은 先天的으로 네 가지 유형의 腦理를 타고

나는데 이러한 先天的 腦뼈大小의 결정 인자를 性

情으로 규정하였으며 �, 훌愁哀樂의 네 가지 性�情�

氣에 의해 구조 및 현상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�.
四氣 �(哀愁홉樂之氣�) 의 성질은 哀氣는 直升하고

愁氣는 橫升하니 哀愁之氣는 陽으로서 �t 쩍하며 �,

홉氣는 放降하고 樂氣는 �P십降하니 풍樂之氣는 陰으

로 下降하게 된다 �. 뿔愁之氣는 �i�i�i뼈�J�; 하면 生理的 상

승을 하며 휠찢�:之氣가 �)�I�I�J�\ 勳하면 生理따 下降을 한

다 �6�1

�2�. ° �t찜줬핏�反찜댔�J�'
‘’太極 心也 �, 돼 �{월 ‘ �L、身也 �, 띠象 �l�r�.�.�.�c�. 、身物也

�3�. �"格줬힐 �.�I�i�. 낌훤 ‘太極心也 八좋�r �J�j�'�; 껴�I�j�J�� 之 �¥�i�- 始 物有物之本末 心有心之짧急 身有身之先後‘�

�4�.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편 �: 사상의학 �, 서울 �, 집문당 �. �5�9 쪽 ���6�2 쪽 �. �1�9�9�7�.

�5 宋-써 �: 랩웰유에 나타난 �|갚陽빠 �(때잊캡션�4의 f�교背뚱과 며象뽑챙에 나타난 않쩨없 �)�. 짧國의 陰陽없 �. �1�9�9�7�.

�6�. �r핑챔잔�-�t�!�!�:�(�;�V�c 四端 �"�.�1�.�.�.�.�I�,�I�I�D�J .’哀좌 훤 �f�l 장氣 쇄 �f�l�. 써 꾀 ���x���i�I�' 찢좌 찌降 �"

“哀상
�'�I�"�'�"�"�'�"�,�-�;�j���\ 上 �1�1 써찢�t�t�� 下降 上 �1�/之 ���:�(�.�. �'�.

�"�'�,�I ’〈삼之싸 �I�I�I 활�I ’�h �H�l�j���<�:�t�.�t�!�k�r�t�r�j 上뼈 �; ’�4 및ζ �i 川메�i�J �H�l�j 깡갖 �I�f�r�n ‘쩨 쳤 �,산 �/ζ갔 찌빈 �/�l�I�M�i�J�J�H�l�j�l 뼈 �i�l�i�i 上 �f�l�'���'�� 찢�f之 ���\ 따也 �1때�u�f�i�}�J�H�l�j�l 뼈때

�-�I 、降.‘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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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- 四象훌훌 生理 病理現象에 나타난 陰陽맴 �-

이러한 며氣의 특정 �(性情의 특정 �) 에 의해 四象 �A

의 先天的 購理가 정해지니 �, 太陽 �A은 哀性이 遠散

하면 氣가 뼈로 流注하여 뼈가 더욱 盛해지고 愁情

이 없急하면 氣가 �J�I�f 에 부딪쳐 府이 더욱 햄�I�J하여

麻大 �J�I�f �I�j 、의 職理를 형성 한다 �. 少陽 �A은 愁性이 宏

抱하여 牌가 더욱 盛하고 哀情이 �1足急하여 딸이 더

욱 엄�I�]하여 牌大뽑小의 鷹理를 형성한다 �. 太陰 �A과

少陰 �A의 騙理 역시 이와 같은 이치로 각각 府大뼈

小 �, 띔大 �6훌�J�j 、의 騙理를 형성한다 �7�)
이렇게 性情에

의해 형성된 鷹의 氣運 �(生理的 특정�) 역시 陰陽升

降的 특정을 지니게 된다 �. 즉 �, 뼈의 氣運은 곧고 펴

는 �, ‘牌의 氣運은 굳으며서 싸는 �,�J�I�f 의 氣連은 너그

럽고 완만한 �, 뽑의 氣運은 온화하면서 쌓이는 生理

的 특징을 지니게 된다
�8�)

�(�2�) 陰陽의 上 �T 升降을 통한 水혔四氣의

形成 및 代射過程

水웠之氣는 四府에서 �l윷陽的 편차에 따라 上下升

降의 원리로 淸潤分 �f�l�J 된 후 水혔며氣 �(溫�熱�冷�寒

氣 �) 가 생성된다 �. 즉 뿜에서 熱氣가 생산되고 小陽

에서 冷氣가 생산된 후 熱氣의 輕淸者는 몹院으로

상숭하여 溫氣를 형성하고 冷氣의 質重者는 大陽으

로 下降하여 寒氣를 형성하게 된다
�.�9�)

이렇게 형성된 水좋�&之四氣는 陰陽的 편차에 의해

上�上中�下中�下의네 단계로 분류되어 四府 �( 몹院�

뿜 �'�/�j 、陽�大陽 �) 에서 시작하여 인체 전연부 �(좀下�願

間兩쭈�L�. 簡�前陰毛際 �; 身 �) 에 前四海 �(律�홈�油�뼈海�) 를

형성하고 �, 각각의 前四海의 淸氣는 耳�目�꿇�口�(事�)

에서 나와 神�氣�血�精이되어 인체 후연부 �(頭腦�

背�體홉�勝脫 �;物�) 에 後四海 �(�d .陳�血�精 �j每�) 를 형성

한다 �. 이중 淸什은 며職 �(뻐�牌�府�훔 �;心 �) 으로 돌아

가고 �, �i훌 �i혔는 皮�節�肉�骨을 滋養한다 �. 이러한 水뤘

之氣의 代射過程은 �t 下 �, 表훌 �, 前後의 陰陽的 편

차에 의해 배속되어 며象類物的 정신을 형성한다 �.
�(水뤘의 溫�熱�冷�寒氣는각각 뼈黨�牌黨�.�J�I�f 黨�뽑黨

을 현성한다 �. �) �1�0�1

�7�. �?
東醫뚫�i�l�l�: 保元 四端論�J 太陽 �A 哀性遠散 �t띠었↑해足훨 �; 哀↑生 遠홉 �'�d�l�J 氣 �j主뻐 而뼈益盛

愁情 �f몽 �j急 �H�I�J 氣澈맑 而�H益엠 �I�J 太陽之腦局 所以成形於뼈大 �J�l�f�/�J 、也 �.
少陽 �A 愁性 �'�1�i 抱 而哀↑해足急愁性 �'�1�i 抱 �Q�I�J 氣注牌 而牌益盛 哀�t휩足急‘ �P�'�I�J 氣微쁨 而쩔益햄�I�J

少陽之鷹局 所以成形於牌大뽑 �I�J 、也 �.
太陰 �A 팍性廣짧 而찢↑힘몽急홉性 �!옮 ���k �Q�I�J 氣 �i�1�J�1�f 而 �J�}�f 益盛 樂�f혜足휠 �: �H�I�J 氣激 �M�i �f�f�i�]�M�i益꺼 �I�J

太陰之鷹局 所以成形於 �n�r 太뻐 �I�J 、也 �.

少陰 �A 樂性深確 �f�f�i�] 흘�f홉�i�!�E 월�: 樂性深確 �Q�I�J�1�\�i 王賢 而업益낀양퓨↑좁�f足急�: �H�I�J 氣微牌 而牌-益애�I�J

���i�i 올之職局 所以成形於위人 �»�'�J�J 、 �i�h�.
�8�. �r束뽑좁世���j�t 며端�; 옮�J 뻐氣 直而�{뿌 牌옮 �i 業而包 �!�I�f 氣 훌 �r�f�n 앓 휩氣 溫 �i�f�u 縮’ �.
�9�. �r東醫흙�i�!�1�: 保元 職服論』“水았엄띔院 �r�f�n 入 �f 넙 업몹 �1�m入 �-�f�/�J 、陽 업 �4 、服 �f�f�i�j 入千大陽 입大陽 而出 �-�-�H�I 門춰 水줬之度數

�1흥짧‘於넙 而薰 ���r�� 熱 �'�=�-�*�\ �i껴 �2훌 �J�j�H 、�� 而 �'�H�;�k 품‘유氣 했氣之딴해 �f흩 上
�'�1�1�-
於꺼’院 而 ���i 닮앓�I�. �;유짜之헬重씁 �l�' 降於大陽 而��

�� 氣
�n

�1�0�. 햇醫짤렌 �w元 짧뼈論 �J �: 水끓젊氣 自넙院而化�i좋 入千좀 �f ���� 轉 껴’펴�� ���t之所쏠也 �{활 �{흡之
�j꿈氣 出 �1 耳而쩔神 入 �B�A�R 헤 而품月 �l�i�t�H�} 月 값 �j흩者 神之 �J싸쏠也 �. 月 �u�t�i 흡之月 �«�t�i�t 淸켠 �l시歸千뼈
�{뭘 �i ￥ �7�� 歸�f 皮毛故 법�0순 �W�f�,�- 홉 ���r�m波毛 皆빠之행也

水았�����*�'�-
디넙’而化’되 入 �-�r �I해兩 �f�t 찍짝없 �i���i�j�i�j 者 ‘겁之所솜�t�h�. ’흡 �j흩之淸 �*�\ 出 �f 目 �f�f�i�j�j 다 �� 入

千背 而 ���i�j 셋 �i 깐 �8윗 �j홉원�- 짜ι�j�i�M 한也 �. ��짜之�R씨 �i�l 淸춰 씨햄 �r�-�»�' �i�!�!�i�j�i훌 外싫 �T�i�i�t 故 셉햇�! 兩￥�U�J 背

細 皆牌之챈也 �.
水았‘쉬갔 自 �4 、陽而化때 入 �J�I�t�i�1�I�. 지때 �t판 �t 써 �j將 때之�j�i�M�.�; 미 �. �i�i�b�i�f�i 之 �i�f�f�i�r�i �I�U�T�g�,�' ‘띠 �i�M�� 血 λ �H없
�i띠 �1파띠 �l�i�h �n�i�l 까셔�� �r�f�n�Z�)�i�j�f�{�p�'�i�l�i�. �I�D�l�i�h 之 �l�f�i�l�i�-�l 꽤칸 �1시함 �l�-�i�j�f ‘ �"�.�9�'�) 끊 싸짧 �-�n 성故 �4 、 �g�g 따將신股휴 �{선 샘

�- �1�2�.�3 �-



�- 사상의학회지 제�9권 제 �1호 �1�9�9�7 �-

�a 四象인 病理現훌에 나타난 陰陽顧

�(�1�) 四혔와 廳뼈의 病理�病機

며氣는 正常的인 인체의 조건하에서는 順動하여

전신에 골고루 작용하여 生理的 조건을 이루나 �, 만

일 어떤 원인에 의하여 進動하연 氣의 균형이 상실

되어 病理的 상황을 맞게 된다 �. 즉 哀愁之氣는 陽

에 속하므로 상숭하는 데 �, 만약 」二昇之氣가過多하

여 遊動하면 上部에 拉合하여 下뚫가 傷하게 된다 �.
한편 喜樂之氣는 陰에 속하므로 下降하는 데 �, 만약

下降之氣가 過多하여 遊動하면 下部에 拉合하여 �t
뚫가 傷하게 된다

�I�I�)

�i쁘動之氣는 “頻起愁 體脫追第不定 �f�t�l�J �i�j주氣不

傷乎”라 하듯이 각각의 氣는 작용하는 부위가 정해

져 있고 이러한 작용부위에 따라 해당부위에 위치

하는 廠氣가 傷하게 된다 �1�2�1

또한 哀愁之氣는 相成하고 홉樂之氣는 相資하므

로 四隨之氣 중 뼈와 牌는 相成하고 府과 협은 �m

資한다 �. 그러므로 順動하는 氣는 相成 �, 相資하여

값가 �1主하게 되어 해당 장기가 盛해지는 반면 �, �J띤

動하는 �1足急한 氣는 極하게 됨으로써 牌와 府 �, 뼈

와 賢이 서로 짝을 이루어 微한게 된다 �1�3�1 이러한

四氣는 上下의 升降뿐만 아니라 表흉에도 작용하니

性은 表氣를 傷하고 情은 裡氣를 �f�i�} 한다
�1�4�)

�(�2�) 少陰 �A 病證의 陰陽觀

少陰 �A 病證은 뽑受熱表寒病과 몹受寒훌寒病으로

나누어지는 병증이다�. 少陰 �A의 병증은 水훌�g之氣의

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病證이 대부분으로 �, 질병의

輕 重 險 危의 여부 및 進退여부는 그의 保命之主

인 溫 �B쫓之氣의 盛흉와 관련이 있다 �. 少陰 �A의 病理

및 病機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陰陽的 편차의 방

법을 사용하나 �, 內經醫學의 陰陽盛哀와는 다르니

陰陽의 절대적 평형상태가 아니라 天훌的 �P응陽의

불균형상태에서 그의 生理 病理的 현상을 유지하는

자율적 능률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�. 이러한 불균

형의 상태를 유지하는 능동적인 원동력은 각 체질

의 保命之主인 것이다 �.
즉 �, 少陰 �A은 천풍적으로 牌小하여 牌陽이 부족

하고 �, 뽑大하여 협陰이 過度한 하나 그의 원동력인

�J�I�f 之械也 �.
水뒀�� 氣 엄大陽而化波入千前陰毛�F혈之內 ���i 夜‘쩌 �j夜 �i홉者 �}夜之�J�i�f�f 舍也 ���j 홉之淸氣 出千口때쩔精

入千 �J�m�!�l�J�t 而 �� 精 �{每 精 �j션협 精之所舍也 精 �i판之精 �i�i 淸켠 內歸千’폼�l월 �l좋 外歸千骨故 大陽與핸 �j陰口

勝 �!�I�J�t 骨 皆뿜之黨也 �.
�1�1�. �w束뽑끓世保元 四端論�J �:

’ �.
흉설之氣 �j핸�� 떼暴發而拉於上也 휴찢之氣 �,행�� �H�I�J�i�� 發而拉於下也 上꺼-之氣 �j쁘動而拉於

�1�:�:�. �f�t �I �J�i�j�f 람傷 下降之氣 �i쁘動而 �J�J�1�I�:�' 、下 �,���I�J 牌 �M�i�f���. �"

�1�2�. �r東뽑뚫世保元 四端論�J �: 頻起었 �r�f�r�j 頻 �f�7�\ 忽 ���I�J�i�j 훌腦 �J�i�j�j�; 모而頻형也 體 �n�g�, 者 �J�!�f 之所 �f�1 휩處也 �R흥 ���f�f�i�1 쩨不定 �f�t�l�J�)�j�f 其不傷

乎 �.
�-�'�F
發홉 �i�f�i�j 추收흙 �H�I�J�i�j 때服 �t�:�r�r 꾀而 �t�: 俠也 �8힘뼈者 牌之 �p�M�1훨앓也 뼈�m�n허俠不定 ���I�J 牌 其不 �f휩 �.

忽動哀而忽止哀 ���I�J 숍曲 깡‘屆而忽�w也 흉曲 �i�'�I�I�f�t 之�j�i�M�!�=�. 휩處也 휴�i해 屆 �{뻐不定 �H�I�]�� ￥ 其不 �{깡乎�.
웬得찢而밸失영 �� �P�'�l�j 背추 暴없而勳 �I�I也 背추者 뻐 �Z�J�i�f�f�f�t 흙盧也 背추 �!�!�l�I�f 하不定 �H�I�] 뼈氣不 �|양 �f�.

�1�3�. �r束뽑깅쉰�!�t�W�: 元 띠端 �:빠 �. �H

哀愁엔 �1�f�i�X�: 휩찢相資 哀�1生極 �H�I�J 전情맺�h 었性極 �P�'�I�J 哀情훨�i�l�J 찢性極 �W�J할情動
판↑生빼�P�'�I�J 쩔 �t�k�p�.�1�J 太陽 �/ ＼ 흉極不 �i빨 �H�I�J 캉�:쪼 �j없外 少陽 �A 섣極不勝 ���I�J 킨�:哀빼中

少따 �J�, ��얻極不 �f�J�X�H�l�m���F�H�E 太따 �A ���g�� 極不 ���f�i�H�I�J�f�t 쩔無 �!값
�.

�1�4�. �?
핑뿜깜世 �f�*�i�t 太陽 �J�, ���I 싸양‘ �l앓�J �:�"

�.�.�. �-�k�p�� �A �i�j움채 太 �1�1�;�;�1�1�: 、解 써 �r�f�i�j 忍心所 �( �1�0���;�j 者 太重於哀心所
�m�i�h�.�.�. �-�k�j�;�\�]�j 八 폈 �.�� 짜후�,�H�I�] �f지갔짜 싣心샤 �;發 �R�.�I�] �f�!�;�j���*�,�. 少 �j�;�\�]�j�A�! 상性 �f�!�;�j�n 將 �l�I�1�t�j�f�-�d 깃해 �f�� 업太
服짜 �. 少 �I�:승 �l ＼ 쩔↑�1 �(�)�;�j 님 �; 、 〉‘

�'���'�.�t�i���' �f�� 빼꾀 �;�,�\ �k���. 승 �/ ＼ 》’�4 셈 �- 써 �I�f�i�j 써 띤
�*�'
쨌�| 히 �1까뻐셉 �1�J�i�£�*�Z 乎

.‘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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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- 四象醫學 生理 病理現象에 나타난 陰陽觀 �-

溫 �H쫓之氣 �(保命之主�) 로 생리적 특성을 유지한다 �. 이

러한 생리적 특정이 있으므로 병리를 이해하는 데

있어서도 그의 불균형상태 �(陽虛 �) 와 保命之主 �(溫�H젖

之氣 �) 를 염두해야한다 �.
少陰 �A 賢受熱 表熱病은 뽕狂證과 亡陽證으로 나

누어지며 �, 뿔狂證은 牌局의 陽氣가 왔뻐에 억눌린

바가 되어서 賢局의 陽氣가 그 寒뻐의 저항을 받아

直升하여 牌局에 연접하지 못하여 나타나는 증세
�1�5�)

로 保命之主인 溫 �R쫓之氣 �(陽氣�) 의 盛흉에 따라 뿔狂

初 中 末證으로 나누어지니 이의 病勢는 末在에 도

달할수록 熱相 �(陽在 �) 을 나타낸다 �1�6�) 그러나 이 熱

相은 溫隆之氣의 손실에 의한 虛熱의 증상으로 합

熱의 증상은 아닌 것이다 �. 亡陽證 역시 뽕狂證과

같은 病機에 의해 발생하나 發규이라는 陽氣 �(溫�a�t
之氣�) 의 혔함이 심 한 증상으로 �, 혈狂-끊이�}�I�I�j�j 효이라

면 亡陽證은 遊�!�i 인 것이다 �.
少陰 �A 볍受寒 훌훌寒病證은太陰證과 少陰證으로

나누어지며 이는 少陰 �A이 몹氣가 虛弱한 상태에서

寒뻐를 받아 發生한다 �. 太陰證은 몹中의 溫氣가 大

陽의 寒氣를 이기고서 내려가며 발생하는 順提이

며 �, 少陰證은 大陽 寒氣가 몹中의 溫氣를 이기고

위로 올라가며 생기는 進료이다 �1�7�)

少陰 �A 病證의 治法은 그의 생리적 특정이 陽虛

�(保命之主는 陽�R쫓之氣�) 이므로 表病 �(陽뾰 �) 은 益氣升

�l쩌하고 훌病 �(陰說�) 은 陽虛와 함께 陰寶의 증상을

제거하기 위해 溫몹降陰 �, 健牌降陰의 治 �i�t 을 사용

한다 �.

이와같이 少陰 �A 병증에 있어서의 陰陽觀은 表훌

病證 �. �J�I鳳쁘病證 �, 病證의 輕重 �, 治法등에 나타난다 �.
즉 表病 �(뽕狂 亡陽 �) 은 陽徒이 고 훌病 �(太陰 少陰�) 은

陰證이며 �1�8�)�. �I�I업뾰은 陽在이고 進在은 陰證이며 �, 輕
險證은 陽證이고 重 危證은 陰證이로 볼수 있다 �.
한편 �, 治法에 있어서는 保命之主인 溫 �8쫓之氣 �(陽氣�)

를 補한다는 대전제하에 表病의 경우는 주로 陽氣

�(�i�E 氣�) 의 �1�:�. 昇을 �, 훌病의 경우는 陽氣의 土昇과 함

께 陰氣 �(쩨氣�) 의 下降을 도모한다 �.

결 로

이상의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

있었다 �.
�1�. 四象醫쩔은 四象類型에 의한 요약정신의 의학

으로 �'�L 、 心身은 ���I�J 機能 陽的인 것이고 四象 �(事心

身物�) 은 物 構造 陰的인 것이다 �.
�2�. 四氣는 哀愁홉樂之氣로 哀愁之氣는 陽氣로 �t

昇하고 喜樂之氣는 陰氣로 下降하는 특정이 있고 �,

四象 �A은 天훨的 性情의 차이에 의해 腦理가 형성

되며 이렇게 형성된 각각의 磁理 역시 �P숲陽升降의

특정을 지난다 �.
�3�. 水좋�&之氣는 四府에 의해 陰陽的 편차 �(淸獨 �) 에

따라 水앓之四氣 �(溫 熱 �i令 寒氣 �) 를 형성한 후 上下 �,

表훌 �, 前後의 陰陽的 편차에 의해 배속된 각 인체

에 대사한다 �.

�1�5�. �r束醫핑 �l갇保元 ���J�;�j�: 용 �) �.�.�.�,�\
�1�'�1 풍했 �*���M�i�� 論�J �: 下뿔血 �E앉 ���n�0 、따 �A 牌局 ��융상 쩍 �3윤뛰�;所뼈 �¥�[�I 때

�l접局陽氣 �����n ‘ �J�i�f�f�t§ 不能
直升-速接於牌局첼�5�*�f�f�l�n 췄빠之끓也 �"

�1�6�. 동편 太쩌펴 表잖因在 �1�m 其 �!�\�9�0�I�T�-�;�(�i 쌍 1�之 �r�l�) 펌也 �. �p 셔明귀쳐 눔’家 �h 不更衣원 향 1�ι中 �5얄也 陽明 �1펴 �i빽갖�.�� 1�言 微 �P짜

直視者 평狂之末證 �t�t�!�.�.
‘

�1�7�. �r束뽑휩센 i�元 少�U효 �A 뭔 �� 寒 裡 �'�!�f�:�i�I 칙써�:�.�! 太않꽤 �i�l���i���1 �-�}�( 腦之 �i�1���i���� 也 �7�.�\�:�p 효 ���i씨 �l�i�t�; 상 溫氣 �)짝冷 뒀之 �t世 �i힘�t 디 少 �P숲病 �i�t���i 장
웹 中之 �r�J�'�I�F�,�j 쩌也 少陰病 �i�l�!�t�i 짜 冷氣 �j학�i�:���( 之 �r�t�f�J�:�i 혐也 �"

�1�8�. �r束엽설 �;�'�t�!�t�! 엉 �t 少않 �A �'�n 꽃 ���� �M�� 채폰�j 따“산�.�� 太따 ���i쳐 �F까펴之않 �m패 집
���.�.�;
�'�.�i�:�'�i���,�l�i 얄 �'�i�E 펀빈 파 �.�,�,�;�"�l�5�o�;�.�'�J�'�.�} 之少 �/�;쓸病 ���� 펴之亡陽病 有

�I�i�:했�i환�危펴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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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- 사상의학회지 제�9권 제 �1호 �1�9�9�7 �-

�4�. 哀愁喜樂의 �4氣는 遊動하면 哀愁之氣는 陽氣

이므로 �t 部에 拉잠되어 下部를 傷하게 되고 �, 喜樂

之氣는 陰氣이므로 下部에 拉合되어 上部를 傷하게

된다 �. 四氣는 또한 表憂를 傷하게 하므로 性은 表

氣를 傷하고 情은 뿔氣를 傷한다 �.
�5�. 少陰 �A 병증에 있어서의 陰陽觀은 表病 �(짧狂

亡陽�) 은 陽뾰이고 훌病 �(太陰 少陰�) 은 �P쏠證。 �l 며 �, �J�l�l�f�t

파은 陽뾰이고 遊提은 �P쏠찮이며 �, 輕 險提은 陽뾰이

고 重 危뾰은 陰證으로 볼수 있다 �. 治法에 있어서

는 保命之主인 溫 �H젖之氣 �(陽氣�) 를 補한다는 대전제

하에 表病의 경우는 주로 陽氣 �(正氣�) 의 上昇을 �, 훌

病의 경우는 陽氣의 上昇과 함께 陰氣 �(�� 침�) 의 下

降을 도모한다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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